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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middle-aged men’s family

functionality and self-efficacy on their retirement anxiety, in order to produce methods to alleviate this

anxiety, including providing basic information for devising programs that help middle-aged men get

better adjusted to and increase their awareness about retirement. Methods: For data collection, the

study surveyed 364 middle-aged men who were residing in B Metropolitan City from February. 10 to

25, 2017. Results: This study found that the primary factor influencing middle-aged men’s retirement

anxiety is self-efficacy, for which the explanatory power for the surveyed men’s retirement anxiety was

52.0%. In contrast, family functionality had no effect on retirement anxiety. Conclusions: To make

middle-aged men less anxious about retirement, a variety of programs must be created and

implemented that help them improve their self-efficacy prior to retirement. Furthermore, these men

should be provided with educational and intervention programs that facilitate their adjustment to

retirement and increase their awareness about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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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79.3세, 건강

수명은 64.7세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삶을 유

지하는 기간이 15년으로 나타났고, 평균 수명의 연

장으로 노년기가 차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

후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노년기 이전 단계인 중

년기의 삶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중년남성들은 신체적으로는 노화에 대한 적응,

가족적으로는 가족 내에서의 역할변화, 사회적으로

는 직업적 절정에서 은퇴나 퇴직의 경험 등 다각

적 외부환경의 변화에 의한 갈등과 불균형, 이를 

통한 인생단계의 결정적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1].

이 시기는 자신의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을 명료

화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것은 막연하게 가

졌던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

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는 의미이다[2].

Lim[3]은 노후준비는 35~39세부터 시작하여야 하

나 주택마련, 자녀양육과 교육 등의 현실적인 문제

들로 인해 실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기는 빨

라야 40대 이후 중년기에야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중년기에는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

신의 노후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4].

2018년 9월 현재 대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경기침체에 따른 부진한 고용지표 

중에 특히 우려되는 것이 경제의 허리라는 40대의 

대규모 실직사태라고 하며, 40대 고용률 또한 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남성들은 은퇴 

혹은 퇴직을 경험하면서 이로 인해 아쉬움, 서운

함, 상실감, 무기력, 무능함,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

움에 대한 불안, 심리적 위축감 등의 부정적인 정

서를 가지게 된다[5]. 또한, 복합적인 충격과 상실

에 대한 좌절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주변의 시선,

자신의 무능함으로 해고되었다는 인식, 경제적인 

어려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발

생하여 미처 준비가 되기도 전에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로 중

년 남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5]. 이런 은퇴

불안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은퇴 후 경험하는 어려

움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6]. 은퇴불안

은 은퇴를 앞두고 느끼는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를 예상할 수 없는 막연한 느낌, 또는 잘못된 

선택의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와 걱정이다

[7]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사회에서의 역할이 축소된다

는 점에서 가족 관계의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라 

할 수 있고, 가족의 지지는 중년 남성의 심리적 기

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사회적 

환경에서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지지의 자원이 된

다[8]. 또한 가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은 

은퇴를 보다 희망적인 것으로 보고 은퇴기를 새로

운 것을 할 수 있는 시기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9]. 따라서 가족기능성이 은퇴불안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기능성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으로 측정한 가족 체계의 

역동적 상호 작용으로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가 반

영된 것을 의미한다. 그 중 가족응집성은 가족 구

성원들이 서로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정서적 연대

감을 의미하며, 가족적응성은 가족 구성원이 상황

적, 발달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족 관계에서의 역할관계, 관계

규칙, 권력구조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한다[10].

또한 은퇴는 직장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없어지

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일과 사람들과

의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심리적 안정감, 자

신감, 보람을 상실하게 한다[11]. 자기효능감은 어

떤 일이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일을 잘 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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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거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 믿음의 

정도이며 중년의 자기효능감은 지속적으로 건강증

진행위를 촉진, 유지시켜주는 주요 인자로써 이는 

성공적으로 노후를 준비 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다[12].

자기효능감은 대상자가 어떤 과제 수행에 필요

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13]으로 정의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

한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신념은 동기 수준뿐만 아니라 위협적이

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험하는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 유발 인자를 통

제하는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불안 각성에서 중추

적인 역할을 한다[13]. 잠재적 위협을 경계하게 하

고, 그 위협을 지각하고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에 영향을 미치는데, 잠재적 위협을 다룰 수 없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을 위협으로 받

아들이고 반대로 위협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위협적인 상황을 인지적으로 도전 가능한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중년기 자기효능감

은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는 정서적 적응 및 

성공적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14].

은퇴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경제적 노후준비,

은퇴 후 생활설계, 은퇴 후 삶의 질, 자산관리, 정

년제도 등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은퇴를 앞둔 

중년남성의 은퇴불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

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가족기능성, 자기효

능감이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은퇴불안을 감소시키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은퇴에 대한 올바른 적응과 긍정적인 인

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남성의 가족기능성, 자기

효능감이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은퇴불안 차이

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가족기능성, 자기효능감과 은퇴불안 

정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은퇴불안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1개의 광역시에 소재하는 H

마트, L마트, E마트에서 오후 6시 이후에 방문한 

40세이상 60세이하의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본 연

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에 동참하기를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를 편의 표

집 하였다.

대상자수는 400명으로 부정확한 응답을 제외하

고 364명을 최종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

다. 설문지의 구성은, 가족기능성 20개 문항, 자기

효능감 23개 문항, 은퇴불안 23개 문항, 일반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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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7개 문항으로 총 7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가족기능성 측정도구

가족기능성은 Olson et al.[15]이 개발한 가족응

집성 및 적응성 측정도구(Family-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Ⅲ: FACES Ⅲ)를 Jeon[16]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가족기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요인으로 가족응집성 10문항, 가족적응성 

10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성 정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933이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가족

응집성 .905, 가족적응성 .848이였다.

2)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자기효능감은 Sherer et al.[17]이 개발한 자기효

능감 측정도구(Self-Efficacy Scale)를 Hong[18]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요인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

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으

며,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

능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전체 신

뢰도는 Cronbach's ⍺=.88이였으며, 하위요인별로

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862, 사회적 자기효능감 

.664이였다.

3) 은퇴불안 측정도구

은퇴불안은 Fletcher et al.[19]이 개발한 사회적 

은퇴불안 (Social Components of Retirement

Anxiety Scale)측정도구를 Lee[2]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3개 문항으로 Likert 5

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63이였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먼저 U광역시 C기관생명윤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승인번호:

ch-201604-06) 2017년 2월 10일부터 동년 2월 25일

까지 B광역시에 거주하는 중년남성 중 대상자의 

권리와 비밀보장 및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

여 서면 동의를 받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

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은퇴불안 정도의 차

이는 ANOVA 및 Scheffe's-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가족기능성, 자기효능감 및 은퇴불

안 정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

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51-55세가 157명(43.1%), 46-50

세는 92명(25.3%), 56-60세는 77명(21.2%), 40-45세

는 38명(10.4%)로 나타났다. 학력은 석사이상이 

135명(37.1%), 전문대졸 125명(34.3%), 대졸은 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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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고졸은 22명(6%)로 나타났다. 직책으로 팀

장/부장과 임원이 각각 86명(23.6%), 사원이 74명

(20.3%)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으로 200-299만원

이 92명(25.3%), 300-399만원은 88명(24.2%),

400-499만원은 65명(17.9%)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형편은 보통인 경우가 266명(73.1%)로 대부분을 나

타냈다. 건강상태는 보통인 경우가 170명(46.7%),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36명(37.4%)으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는 만족스러운 편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183명(50.3%), 보통이다 라고 응답

한 경우가 138명(37.9%)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364)

Variable Category n %
Age(years) 40 - 45 38 10.4

46 - 50 92 25.3
51 - 55 157 43.1
56 - 60 77 21.2

Education ≤ High school 22 6.0
College 125 34.3
University 82 22.5
≥Graduate school 135 37.1

Position Staff 74 20.3
Assistant manager, chief, deputy manager 68 18.7
Manager, deputy general Manager 50 13.7
Team manager, general Manager 86 23.6
Director 86 23.6

Average monthly income < 200 33 9.1
(10,000 won) 200 - 299 92 25.3

300 - 399 88 24.2
400 - 499 65 17.9
500 - 599 48 13.2
600 - 699 10 2.7
≥700 28 7.7

Family economic level Very good 3 .8
Good 40 11.0
Moderate 266 73.1
Bad 53 14.6
Very bad 2 .5

Health status Very good 14 3.8
Good 136 37.4
Moderate 170 46.7
Bad 41 11.3
Very bad 3 .8

Job satisfaction Very satisfied 19 5.2
Satisfied 183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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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은퇴불안 차이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은퇴불안의 차이를 살

펴보면 <Table 2>와 같다. 연령에 따라서 은퇴불

안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학력에 따라서 

은퇴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3.451, p<.05). 세부적으로 전문대졸이 석사이상

보다 은퇴불안을 더 크게 지각했다. 직책에 따라서 

은퇴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2.793, p<.05).

<Table 2> Retirement anxiety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364)

Variable Category n Mean±S.D. F Scheffe
Age(years) 40 - 45 38 2.46±.36 1.822

46 - 50 92 2.56±.54 
51 - 55 157 2.63±.54
56 - 60 77 2.67±.56 

Education ≤ High schoola 22 2.68±.33 3.451* b>d
Collegeb 125 2.69±.54 
Universityc 82 2.64±.55 
≥Graduate schoold 135 2.49±.52 

Position Staffa 74 2.74±.51 2.793* a>d,e
Assistant manager, Chief, Deputy 
managerb 68 2.62±.47 
Manager, 
Deputy general managerc 50 2.67±.46 
Team manager, 
General managerd 86 2.50±.59 
Directore 86 2.54±.54 

Average
monthly income < 200a 33 2.81±.47 6.773*** a,c>e,f
(10,000 won) 200 - 299b 92 2.67±.54 b,d>f

300 - 399c 88 2.71±.44 
400 - 499d 65 2.55±.51 
500 - 599e 48 2.38±.51 
600 - 699f 10 1.90±.61 
≥700g 28 2.54±.55 

Family 
economic level Very good, Gooda 43 2.60±.58 9.050*** c>a,b

Moderateb 266 2.55±.52 
Bad, Very badc 55 2.87±.44 

Health status Very gooda 14 2.21±.72 5.053*** c,d>a
Goodb 136 2.54±.52 
Moderatec 170 2.65±.49 
Bad, Very badd 44 2.75±.56 

Job satisfaction Very satisfieda 19 2.51±.56 5.828*** c,d>b
Satisfiedb 183 2.50±.51 

* p < .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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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사원이 팀장·부장·임원 보다 은퇴불

안을 더 높게 지각했다. 월평균소득에 따라서 은퇴

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6.773, p<.001). 세부적으로 200만원미만집단,

300-399만원집단이 500-599만원집단, 600-699만원집

단 보다 은퇴불안을 더 높게 지각했다. 200-299만

원 집단과 400-499만원집단이 600-699만원집단 보

다 은퇴불안을 더 높게 지각했다.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은퇴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F=9.050, p<.001). 세부적으로 못사는 편이다 

· 아주 못산다 집단이 아주 잘산다 · 잘사는 편이

다 집단과 보통이다 집단 보다 은퇴불안을 더 높

게 지각했다. 건강상태에 따라서 은퇴불안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053, p<.001). 세

부적으로 나쁜 편이다 · 아주 나쁘다 집단과 보통

이다 집단이 아주 건강하다 보다 은퇴불안이 더 

높았다. 직업만족도에 대해서는 은퇴불안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5.828, p<.001. 세부적으

로 보통이다 집단과 다소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

매우 불만족스럽다 집단이 만족스러운  편이다 보

다 은퇴불안을 더 높게 지각했다.

3. 대상자의 가족기능성, 자기효능감, 은퇴불안
과의 관계

대상자의 가족기능성과 은퇴불안(r=-.301, p<.01)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족응집성과 은퇴불안

(r=-.326, p<.01)간, 가족적응성과 은퇴불안(r=-.247,

p<.01)간 모두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은퇴불안(r=-.709,

p<.01)간에는 다소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과 은퇴불안(r=-.676, p<.01)간, 사회적 자기효능감

과 은퇴불안(r=-.598, p<.01)간 모두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family functionality,
self-efficacy, and retirement anxiety (n=364)

Variables Retirement anxiety
r

Family functionality -.301**
   Family cohesion -.326**
   Family adaptability -.247**
Self-efficacy -.709**
   General self-efficacy -.676**
   Social self-efficacy -.598**

**p< .01
4. 대상자의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

명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은퇴불안 정도에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력, 직책, 월평균

소득,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직업만족도와 가족기

능성,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학력, 직책, 월평균소득은 더미변수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하를 기

준변수로 코딩하고 대졸이상을 비교하였다. 직책은 

사원, 대리, 계장, 주임을 기준변수로 코딩하고 과

장이상을 비교하였다. 월평균소득의 범위는 200만

원미만부터 700만원이상까지 범위를 가지기 때문

에 200만원미만은 저소득, 200-399만원은 소득중간

계층, 400만원이상은 고소득으로 코딩하고 200만원

미만을 기준변수로 하였다.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직업만족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기 때문

에 변형 없이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

선성을 유무를 확인한 결과 모델 1(VIF

1.140~3.756), 모델 2(VIF 1.1142~3.803), 모델 3(VIF

1.183~3.844) 모두 VIF값이 10이하로 나타나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력, 직책, 월평균소득, 경제적 형편, 건강상

태, 직업만족도를 투입한 모델 1의 설명력은 9.6%

(F=4.439,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족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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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투입한 모델 2의 설명력은 13.7%(F=5.916,

p<.001)로 유의하였으며 모델 1에 비해서 증가된 

설명력도 4.2%(p<.001)로 유의하였다. 또한 모델 2

에서 가족기능성은 은퇴불안에 음의 영향을 보였

다(β=-0.219, p<.001). 지가효능감을 투입한 모델 3

의 설명력은 53.4%(F=38.203, p<.001)로 유의하였

으며, 모델 2에  비해서 증가된 설명력은 

39.6%(p<.001)로 유의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은퇴불

안에 음의 영향을(β=-0.698, p<.001) 보인 반면에 

가족기능성은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4>.

Ⅳ. 고찰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일아 보고자 시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중

년남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은퇴불안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 직책, 월평균소득, 경제적 형편, 건

강상태, 직업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학력은 전문대졸이 석사이상보다 은퇴불안을 

더 크게 지각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에 따른 

퇴직 태도가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긍정적

인 것으로 나타난 Jung[20]의 연구 및 학력이 높은 

중년남성이 그 보다 낮은 중년남성보다 은퇴불안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Park[8]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다. 이는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

해 더 높은 소득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서 경제적 안정감이 은퇴불안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여 지고, 또한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은퇴이후에 유용 가능한 정보의 습득이 용이

하여 은퇴불안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직책과 월평균소득에서는 직책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이, 소득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이 

은퇴불안을 더 크게 지각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정 

정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

하고 은퇴불안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 

Lee[21]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또한 직책은 소

득과 연관되어지고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은

<Table 4> Factors influencing retirement anxiety (n=364)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VIF β t VIF β t VIF

Constant   7.438*
**     8.585*

**     17.778*
**   

Education(≤University) .018 .317 1.200 .041 .733 1.212 .002 .042 1.216
Position(≤Manager) -.093 -1.672 1.140 -.101 -1.869 1.142 .026 .634 1.183
Average monthly income
(200-399) -.031 -.332 3.280 -.004 -.041 3.298 .067 .978 3.311
Average monthly income
(≤400) -.149 -1.487 3.756 -.105 -1.064 3.803 .021 .287 3.844
Economic levels of family .029 .489 1.309 .027 .469 1.309 .014 .327 1.310
Health status .096 1.621 1.305 .028 .467 1.416 .075 1.691 1.422
Job satisfaction .106 1.803 1.283 .109 1.898 1.283 .011 .249 1.307
Family functionality -.219 -4.016

*** 1.157 -.017 -.399 1.261
Self-efficacy -.698 -16.848

*** 1.229
R2 .096 .137 .534

*p< .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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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이후의 경제적 준비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 은퇴불안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적 형편은 못사는 편이 보통이나 잘사는 편

보다 은퇴불안을 더 크게 지각했다. 이러한 결과는 

Park[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주관적 경

제만족도가 높을수록 은퇴를 만족스러운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Kim et al.[22]의 연구결

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매

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진다.

건강상태는 보통이나 그 이하 집단이 이주 건강

한 집단 보다 은퇴불안을 더 크게 지각했다. 이러

한 결과는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퇴직 태도가 긍정

적으로 나타난 Jung[20]의 연구와 좋은 건강상태와 

적정한 경제적 자원이 은퇴 후 생활변화가 부정적

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으

로 나타난 Han[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비교적 자기관리가 용이하고 

적극적으로 은퇴 후의 대처를 할 수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직업만족도는 보통이거나 불만족인 집단이 대체

로 만족하는 집단 보다 은퇴불안을 더 크게 지각

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만족이 높은 중년기 남성

일수록 낮은 은퇴불안이 나타난다고 한 Lee[2],

Park[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자신의 업무

에 만족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은퇴 후에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

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은퇴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은퇴 후를 대비한 연금 및 저축 등의 경제

적 준비와 꾸준한 운동 및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긍정적인 은퇴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

료된다.

중년남성의 가족기능성과 자기효능감, 은퇴불안

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년남성의 가족기능성

과 은퇴불안(r=-.301, p<.01)간에는 낮은 음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도 낮

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

족기능성 정도가 높을수록 은퇴불안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연

구한 Park[8](r=-.164, p<.01)의 연구결과보다는 다

소 높았다. 자기효능감 정도와 은퇴불안(r=-.709,

p<.01) 간에는 다소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도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을

수록 은퇴불안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Park[8](r=-.482, p<.01)

의 연구결과보다도 높았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은

퇴불안을 감소시키고 완화하는데 가족기능성, 자기

효능감이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기능성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프

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한 결과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

효능감으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53.4% 였다.

하지만 가족기능성은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기능성과 자기효

능감을 예측변인으로 은퇴불안을 준거변인으로 그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만이 은퇴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Park[8]의 연

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중년 남성들이 직업 

등의 사회활동을 통해 소속감과 보람을 느끼며 지

내기 때문에 은퇴불안 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

감을 주는데 가족기능성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중년남성의 은

퇴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부터 은

퇴 후를 대비한 연금 및 저축 등의 경제적 준비와 

꾸준한 건강증진활동 및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통

하여 긍정적인 은퇴설계를 할 필요가 있고, 자기효

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제공이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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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B광역시에 거주하는 40세이상 60세

미만의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은퇴불안을 감소시키

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은퇴에 대

한 올바른 적응과 긍정적인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가족기능성은 은퇴불안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고, 자기효능감은 은퇴불안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기능성 보다는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면 은퇴불안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년남성들에게 은퇴 

전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

램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은퇴에 대한 올바른 적

응과 긍정적인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 

중재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개 지역 내의 일부의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향후 중년남성의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연구와 직군별, 직종별, 학력

별 등의 인구사회학적인 분류에 따른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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